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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에 관한 대화

교수: 이제 운영체제의 세 주제 중 첫 번째 주제인 가상화에 대해 이야기 할 시간이

되었네.

학생: 훌륭한 교수님, 가상화가 뭐죠?

교수: 복숭아가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자.

학생: 복숭아요? (잘 모르겠다는 듯이)

교수: 그래, 복숭아. 자 이제 그 복숭아를 진짜 복숭아라 하자. 이 복숭아를 먹고

싶은 사람은 많아. 우리는 그들 각각에게 복숭아를 주고 싶은 거야. 그래야 모두

행복해 할테니까. 먹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는 복숭아를 가상 복숭아라고 부르자.

어떻게든 우리는 하나의 진짜 복숭아로부터 많은 가상 복숭아를 만들어야 해.

그리고 중요한 사실: 이 환상에서, 먹고 싶은 사람들은 진짜 복숭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학생: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복숭아를 공유한다는 말이죠?

교수: 옳지! 정확히 그말이야.

학생: 그런데 어쨌든 복숭아는 하나 밖에 없잖아요.

교수: 그렇지...근데?

학생: 그게, 만일 제가 다른 사람과 복숭아를 공유한다면,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 아, 그거! 좋은 지적이야. 그러나 먹고 싶은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지.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들은 낮잠을 자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지. 따라서 이 시간

동안 자네는 복숭아를 낚아채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가상 복숭아가 있다는 환상, 사람마다 하나씩 복숭아를 가지고 있는

환상을 만들어 내는 거지.

학생: 나쁜 캠페인 구호처럼 들리는군요. 컴퓨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교수님?

교수: 자네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원하고 있군. 좋은 생각이야! 자원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예로 들자고. 바로 CPU. 시스템에 딱 한 개의 CPU만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물론 현재는 둘 또는 넷 또는 그 이상의 CPU를 가진 시스템도 있지만.

가상화는 이 한 개의 CPU를 각 응용 프로그램에게 여러 개의 CPU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일을 하지. 그래서 각 응용 프로그램은 자신만 사용하는 C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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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한 개의 CPU만 있는 거지. 그렇게

운영체제는 멋진 환상을 만들어 내는 거야. CPU를 가상화 한거지.

학생: 와우! 마치 마술 같군요.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그게 어떻게 동작하죠?

교수: 젊은이, 천천히, 시간은 충분하다네. 자네도 시작할 준비가 된 것 같은데.

학생: 예, 어느 정도는. 교수님께서 복숭아 얘기를 또 할까봐 약간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수: 너무 걱정하지 말게. 나는 복숭아를 좋아하지도 않는다네. 오케이, 자 시작하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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